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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복궁 신무문ᆞ집옥재 개방 행사 

1. 행사목적

  o 북악산 숙정문 개방에 이어 청와대 주변 미 개방지역인 경복궁 신무문과 

집옥재 지역을 국민에게 돌려 주어 “열린정부” 이미지 제고

  o ‘06. 4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“청와대 앞 길 의장행사”와의 연계를 

통한 국내ㆍ외 관광객 편의제공 및 다수 시민을 위한 대중공간으로 회복 

  o 서울역사도시 조성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일환

2. 일시ᆞ장소 : ‘06. 9. 29(금), 10:30~11:10, 경복궁 신무문 앞

3. 주관 : 문화재청 (교육문화비서관실)

4. 참 석 자 : 130여명(어린이 62명)

  o 대통령님 내외분

  o 주민 등 일반 참석자

   - 지역주민 5가족(3대가족 등) 24명 (어린이 9명 포함)

   - 인근 초등학교 및 교육부 추천 모범어린이 53명

   - 기타 한옥거주 외국인, 궁능관람 안내지도위원 등

  o 문광부장관, 문화재청장, 문화재보호관련 단체 등 15명

  o 비서실장, 경호실장, 정책실장, 사회정책수석, 대변인, 의전비서관,

    제1․2부속실장, 국정상황실장, 행사기획․기록관리․보도지원․

교육문화비서관 등

5. 홍보계획

  o 보도자료 배포 등 언론을 통한 홍보(청와대 출입기자, 문화재담당기자)

  o 교양시사프로그램 취재 섭외 및 지원

  o 인터넷 및 온라인 홍보

  o 문화재 관련 전문가 초청 

  o 국정홍보처를 통한 연계 홍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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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. 세부계획

  

시간(분) 내  용 비  고

10:30 o 대통령님 내외분 신무문 앞 도착

 -악수나누신 후 신무문 전면 중앙 서심

 문광부장관(김명곤) 및 

 문화재청장(유홍준) 영접

10:30~10:35(5‘)

o 신무문 개문의식            

- 신무문 해설(3‘) 

- 나각연주ㆍ대북3타(1‘)

- 신무문 개문 및 입장(1‘) 

o 대통령님 내외분 참석자들과 입장

 

 해설:문화재청장

※문루위 좌측에서 나각이 

3번 연주된 후 문앞 좌측에서 

대북 3번 연주

10:35~10:37(2‘) o 이동(신무문→태원전)  안내:문화재청장 

10:37~10:40(3‘) o 태원전 관람  해설:문화재청장

10:40~10:42(2‘) o 이동(태원전→유형문)  ※참석자 10명 동행

10:42~10:45(3‘) o 유형문(경복궁) 전경 관람  해설: 문화재청장 

10:45~10:50(5‘) o 이동(유형문→집옥재)

10:50~10:55(5‘)

o 집옥재 관람: 문화재청장의 안내에  

  따라 월대 앞 정면에 서심

 - 집옥재 해설(2‘)

 - 집옥재 내부관람(3‘): 관람 후  

  우측 계단으로 내려오셔서 참석자  

  앞줄 중앙에 서심

해설: 문화재청장

10:55~11:02(7‘) o 풍물놀이(사물, 상모) 공연 관람
 사회: SBS 이창섭 

※사물놀이패 등 10여명

11:02~11:07(5‘) o 대통령님 말씀 

11:07~11:10(3‘) o 이동(집옥재→신무문), 행사장 출발
 문광부장관, 문화재청장  

 환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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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접 참석자 

□ 신무문 앞 (11명)

성 명 소 속 주 요 이 력 비 고

김세영

지역주민
ㅇ 3대가족 (1대부부, 3대 손자)

ㅇ 어린이 (일산 백신초등학교 6학년)
박명자

김성민

남기웅 청운초등학교 ㅇ 전교어린이 부회장

장지은 혜화초등학교          〃

박준영 독립문초등학교          〃

이샘이 덕수초등학교          〃

필리프티로
콘페리 인터내셔널 

부사장(헤드헌트)

ㅇ 서양식 구조를 접목시킨 한옥을 지어서  살고 있음.

ㅇ 20여년전 2년간 근무한 한국의 향수병으로 돌아와 

   4년전 한옥을 구입

프랑스

고니시다카코 궁궐지킴이(경복궁)

ㅇ 임진왜란때 조선 땅을 맨 처음 침략한 왜장 고니 

   시키 유키나가의 후손, 1989년 한국인과 결혼

ㅇ 2002년부터 궁궐지킴이로 활동중

일본

방동규 궁능관람안내지도위원 ㅇ 경복궁관리소 관람지도위원 (2005.10~ )

신응수 경복궁 복원관련 인사

ㅇ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(대목장)

ㅇ 경복궁 근정전, 경회루 보수 및 복원공사 참여

ㅇ 청와대 상춘재 신축공사 참여 등

□ 태원전, 집옥재 관람 (10명)

성명 소속 주 요 이 력 비고

허석행
지역주민 ㅇ 지역주민 3대 (1대 부부)

김정림

안병욱 문화재위원
ㅇ 문화재위원 (천연기념물분과)

ㅇ 카톨릭대학교 국사학과 교수

조성룡

경복궁 복원관련 인사

ㅇ 조성룡도시건축 대표

ㅇ 문화재위원 (건조물분과)

신응수

ㅇ 중요무형문화재 제74호 (대목장)

ㅇ 경복궁 근정전, 경회루 보수 및 복원공사 참여

ㅇ 청와대 상춘재 신축공사 참여 등사

천준호 궁궐길라잡이 ㅇ 궁궐길라잡이 대표

최영환 궁궐지킴이 ㅇ 한국의 재발견 대표이사

남기웅 청운초등학교 ㅇ 전교어린이 부회장

장지은 교육청 추천 어린이           〃      혜화초등

이동식 한국문화재 보호재단
ㅇ 문화재청 문화유산국장 (퇴직)

ㅇ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이사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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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복궁 신무문 현황 )

□ 연혁 및 현황

 ㅇ 경복궁의 북문으로 조선 세종 15년(1433)에 건립

 ㅇ 임진왜란 때(1592) 소실, 대원군의 경복궁 중건시(1868) 건립

 ㅇ 고종33년(1896)  아관파천시 고종이 신무문을 지나 러시아대사관으로 이어

 ㅇ 면적 : 48.58평, 높이 12m(1층 : 홍예문, 2층 : 문루) 

□ 역사적 의미

 ㅇ 신무문은 경복궁의 북문으로 평상시는 닫아두었다가, 국왕이 후원에서 

소요(逍遙)하거나 열무(閱武), 관농(觀農)의 행차시에 사용

 ㅇ 신하들의 공훈을 기록해 놓은 회맹단(會盟壇)이 신무문 인근에 있어 

국왕이 공신들의 충성을 다짐하는 모임인 회맹제에 참석할 때 사용

 ㅇ 영조때에는 숙빈 최씨를 모신 육상궁에 참배 시 사용

  

 ※ 조선왕조실록, 승정원일기 등에 백성들이 억울한 일을 국왕께 직접 

알리기 위한 격쟁(擊錚, 징을 쳐서 국왕께 진정하는 것) 등 상언(上

言) 관련 기록이 단편적으로 기록됨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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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복궁 집옥재 ․협길당 ․팔우정 현황 )

〈팔우정〉  〈집옥재〉    〈협길당〉

1) 문화재 개요

  ○ 지정별 : 사적 제117호 (‘63. 1.21 지정)

  ○ 연  혁 : 창덕궁내에 있던 집옥재 건물을 이건하였으며, 건청궁(乾淸宮)이  

     건립된 고종 10년(1873)경 건립 추정   

    - 집옥재 : 원래 열성어진(列聖御眞)을 봉안하던 곳이었으나 후에는 사신 

              접견 및 연회 장소로 사용

    - 협길당 : 건청궁의 별당으로 서재로 사용

    - 팔우정 : 집옥재가 고종의 서재로 사용될 당시 서고로 건립

 ㅇ  이 3채의 건물은 각기 다른 이름을 갖고 있지만 전체가 연결되는 구조 

고종은 어진(御眞:왕의 초상화)의 봉안 장소와 서재 겸 외국사신의 

접견장으로 사용

  ㅇ 집옥재에도 많은 도서들이 있었다. 규장각(奎章閣) 및 장서각(藏書閣) 

도서 중에서 〈집옥재 서적목록〉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것이 바로 

이 서재에 있던 책들인데 약 4만권에 이름

  ㅇ 집옥재는 경복궁의 다른 전각들과 달리 특이한 모습

     당시로서는 신식이라고 생각되던 중국풍을 받아들였기 때문

    집옥재의 현판을 송나라 명필인 미불(米芾, 字 元章)의 글씨를 집자(集字)

하여 중국풍을 따라 세로로 길게 세운 것도 이런 연유 때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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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ㅇ 고종은 1896년 러시아 공관으로 거처를 옮길 때(俄館播遷, 아관파

천)까지 건청궁에 기거하며 이 곳에서 책을 읽고 외국사신들을 맞

이하며 지냈는데, 고종 30년(1893) 한 해에만 영국, 일본, 오스트리아 등의 

외국 공사들을 다섯 차례 맞이하기도 했던 격동기의 역사가 서린 건물

2) 집옥재 현판(集玉齋) 

  ㅇ 행서체의 종서로 걸려 있음.

  ㅇ 현판에는 미원장(米元章, 1051~1126, 자는  

元章, 호는 南宮․海岳, 湖北省 襄陽 출신, 

북송의 서예가‧화가)이라는 이름과 낙관이 

새겨져 있음.

  ㅇ 미원장은 중국 송대(宋代) 명필이라고 알려짐

  ㅇ 집옥재 건립시기와 미원장의 생존시기와는 

시간적 차이가 있어 미원장의 글씨를 집자

(集字)하여 새긴 것으로 판단됨.


